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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

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입 초기 단계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

을 사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

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책대상자인 저학력층, 비경제활동인구, 저소

득계층인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인지도가 낮았다. 둘째, 일반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

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

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정책

지식의 부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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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도의 발전을 위한 분석에서 중요한 과정은 평가이다. 평가의 의미는 발전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 기준은 수급자에게 제도가 목

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정책목표수행

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험제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험제도는 제

도의 부담과 급여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민감성이 조세체계보다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의 경우와는 제도 도입 시기에 있어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야 했다. 즉, 제도가 성숙된 경우에는 제도에 참여

된 모든 계층이 제도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이 일관성 있고 상호간의 관계가 명확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단계에는 이러한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변화를 가리고 전체 체제에 대한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발전정책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험 제도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이며, 이 제도는 제도도입과 동시에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급여의 형태가 

현물급여로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급자 스스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에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 보험료에 일부 추가하는 형태로 인

하여 재정 부담에 대한 영향도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한 접근 자체에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 초기 상황의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평가와 이

에 대한 사회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성이 인지도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비록 한계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초기 정책과정에서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난이성과 인지도 관

계는 이러한 점에서 초기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연관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자가 알고 있는

지 혹은 정책의 내용을 정책대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 정책지식에 대한 연



중·고령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21

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제도(혹은 정책)에 대

한 인지여부 혹은 정책에 대한 지식(policy knowledge)은 정책대상자 혹은 미래 정책

대상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책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e.g., Meyer et al., 2007; Anderson, 2002).

미국의 경우 1996년 복지개혁 이후 복지개혁의 효과성과 수급자들의 복지개혁 내용

에 대한 지식 정도의 상관관계가 논의되었으며(e.g., Meyer et al., 2007), 한국에서는 

사회보험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정도와의 관계

에 대한 연구들(백화종 ․강성호, 2008; 백화종 ․우해봉, 2009)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

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한국에서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

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예를 들어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들)이 알고 있

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 여부가 정책대상자 혹은 정책의 

잠재적 대상자의 행동, 예를 들면 노후준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수급가능연령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잠재적 이용가능자인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

의 신체적 노후준비정도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사람들이 미래의 예상 가능한 위험을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

들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들의 잠재적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수단의 하나

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이 그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대효용이론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재로 인해 합리적 

개인은 미래의 잠재적 장기요양비용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려는 인센티브(예를 들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국제적 비교연구(예를 들면, 독일과 일본의 요양

보험에 대한 연구들)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의 미

시적 주제를 다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시적 주제를 다룬 연구들로는 첫째, 서비스 제공

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들(홍석자 ․서상범, 2011; 이주재, 2011a; 이주재, 2011b; 김혜영, 
2011; 신정욱 ․백주희, 2011), 둘째, 전달체계(임정기 외, 2011; 유재남, 2011; 강욱모, 2010)와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들(변영우, 2010; 진영란 외, 2011; 임성옥, 2010), 셋

째, 서비스 영향 및 결정요인(한은정, 2011; 이윤경, 2009; 선우덕, 2011) 혹은 서비스의 질에 대

한 연구들(이지영 ․이미진, 2011; 이미진, 2011; 엄기욱, 2008)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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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노후준비)가 약화될 수도 있다. 한편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평소에 인

지하지 못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들은 

제도의 존재 자체로 인해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어서 신체적 노

후준비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2)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예측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는 잠재

적 정책대상층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을 실증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

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65세 미만의 정책의 잠재적 대상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정책지식(policy knowledge)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정책지식과 노후준비가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요약한다. 

그리고 Ⅲ장과 Ⅳ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우리는 사회보험에서 정책지식의 역할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

고 정책지식과 관련된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

와 신체적 노후준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정책과 정책지식

정책지식이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인지정도가 그

2) 물론 인지에 의한 결과에서 항상 공식적인 효과만을 한정할 수는 없다. 실제 노인장기요양수급자

가 재가급여에 있어서 공급자 과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인부담을 재가서비스 공급자에게 전가

하는 불법적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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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인지심리학의 기본적 전제

라 할 수 있다. 즉 인지이론은 인간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의 결정인자라는 것을 기반으

로 한다(양원경 외, 2010).3) 선행연구 중 인지모델을 정책의 효과와 연결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인지모델을 바탕으로 정책지식과 정책효과의 관계를 상정하면 다음

과 같다. 즉, 이전의 경험에 의하여 정책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는 

개인의 적응적 기능 또는 부적응적 기능을 초래하여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정책지식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영역에서 소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도 존

재하지만 주로 공공부조의 개혁과 관련하여 정책효과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과연 수급자

들이 정책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4)

가.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정책 인지 혹은 정책 지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연

금제도의 신뢰수준에 초점을 두어 왔다(백화종 ․강성호, 2008; 백화종 ․우해봉, 2009; 

김진수 외, 2008). 백화종과 강성호(2008)는 국민연금 지위상태(가입자, 수급자), 국민

연금 가입종별(사업장, 지역)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 실증분석하고, 국민연금 신뢰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로짓 분석을 통해 시행하였다. 국민연금제도 대한 이해수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5개

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가입의 의무성, 소득계층

별, 재분배, 세대별 재분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성 비교, 국민연금 급여의 물가

3) 인지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앨버트 앨리스(Albert Alice)와 아론 벡(Aron Beck)을 들 수 있는

데, Beck은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은 다른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심리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Beck의 이론 중 대표적인 개념인 ‘스키마(schema)’는 기

본적 신념과 가정을 포함하여 사건에 대한 한 개인의 지각과 반응을 형성하는 인지구조로 대개 

이전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스키마는 한 개인에게 적응적 기능과 부적응적 기능

을 할 수 있다(양원경 외, 2010).
4) 물론 정책지식에 대한 수급자의 행위로 국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정적이다. 정책지식에 따

라 이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주체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는 반응체제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책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역시 광의

의 정책지시에 대한 관련 집단의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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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로짓 분석 결과,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

민연금 신뢰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해수준만이 유일한 신뢰도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종과 우해봉(2009)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특성을 파악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경로분석을 시행하고 

기본모형에 추가하여 별도로 연금지위를 준거로 한 다중집단 경로분석(multiple group 

path analysis)5)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적절성과 이해수준이 국

민연금 신뢰수준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보여준다.

즉,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국

민연금의 신뢰도와 중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러

한 연구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지식수준이 정책대상자의 정책수용 차원에서 중

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는 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조사(국

민건강보험공단, 2005; 2006; 2007; 박윤영 외, 2004),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박종연 외, 2007; 이훈희 외, 2011),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King & Mossialos, 2005)가 있다.6)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지식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연구로는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부, 2010)가 있으나, 노인실태조사를 통해서는 노인장

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을 추출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노인장기요

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힘들다. 미국에서도 

5) 다중집단 경로분석은 기본적으로 모형에서 명시화된 모수의 추정치들이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중집단 경로모형을 통해 백화종과 우해봉(2009)의 연구

는 분석에 포함된 예측변수들이 연금지위별로, 다시 말하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수

급자 집단별로 상이한 효과를 갖는가를 검토하였다.
6) King & Mossialos(2005)는 1997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력과 소

득이 높을수록 민간 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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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지식을 고찰한 연구가 희박하다. 예외적으로, Yuan 

(2006)은 미국 50세 이상 중 ․고령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인식여부, 비용, 적용범위에 대한 정보와 민간장기요양

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 노후준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Yuan(2006)은 첫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

식의 정도와 구매자의 경제적 상황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적용범위에 대한 지식이해수

준과 민간장기요양 구매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 공공부조제도 및 아동부양제도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 EITC제도와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정책지식(policy 

knowledge)을 고찰한 연구 중 Anderson(2002)의 연구는 공공부조수급자들의 정책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다는 것을 6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밝히고 있다. 예를 들

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소득이전제도인 EITC제도에 대해서 피면접자들

의 약 67% 정도가 들어보았다고 대답했으며, 단지 30%만이 수급기준에 대해서 정확

하게 기술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Anderson(2002)의 연구는 미국 공공부조 수급자들

의 경우, 그들이 수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급여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공공부조제도인 TANF에 대해 수급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e.g., Coley et al., 2000).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이 과연 수급자들의 행동변화를(예를 들면, 근로의욕 고취, 결혼 등) 초래했는가, 

즉 공공부조개혁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수급자들의 정책지식의 정도에 대한 연구

를 촉발했다고 보인다. TANF 변화에 대한 수급자들의 인식정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

의 대체적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TANF 제도로의 정책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복지개혁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부양제도(child support policy)를 대상으로 한 Meyer 외(2007)의 연구는 

정책지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추출하고, 정책지식의 정도와 

정책의 효과성을 연결시켜 분석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부양제도에 대

해서 수급대상인 공공부조수급자들의 반 정도만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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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둘째, 아동부양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책지식의 정도가 아

동부양비용에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그들의 연구는 수급자 혹은 

잠재적 수급자의 정책지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한 것

이다.

2. 정책지식과 연관된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정광호(2008)는 개인의 ‘정책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한 정책 

지식보다 확장된 개념에의 정책리터러시(policy literacy)7)를 연구하였다. 정광호(2008)

에 따르면,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지식 시민활동 변인과 인구학적 변수(성별, 나이, 거주

지역), 사회경제적 변수(교육, 소득, 직업) 및 도구변인(인간관계 신뢰도, 기부의사, 행정

서류신청경험)등의 요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연구 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수준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사무직업을 가진 경우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광호(2008)의 결론은 소득수준 및 성별 등

의 인구학적 변인이 정책 지식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논문과도 일치한다

(Alan & Alan,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

한 인지여부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속성들(성, 연령 등)과 사회경제적 변수(학력, 취

업여부, 소득 등), 그리고 건강상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 분석

하고자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

를 고찰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

7) 정광호(2008)는 정책리터러시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개념은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 지식(policy knowledge)수준으

로 측정된다. 둘째, 기능적 의미에서의 정책 리터러시는 실생활에서 정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이다. 즉, 일상 삶과 관련해서 정책에 적응하는 능력(policy adaptation capacity)으로 정의된다. 
셋째, 비판적 측면에서의 정책 리터러시는 어떤 정책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공동체에 미치

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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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가. 노후준비

Rosow(1974)는 잘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노년기로 접어들거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잃게 되거나 또는 노년기로 접어들며 역할이 단절되는 현상들이 노년기 사회화 

특히 노령기로의 예기적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라고 지적하였다. Gross 외(1973)는 건강, 수입, 고독 등 은퇴 후 문제들과 함께 나이

에 따라 직면하는 노후 생활준비, 시간사용, 재정적 문제, 결혼한 자녀들과의 상호관계

에 대하여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노인들의 노후준

비는 노인이 되었을 때의 삶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노

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창제, 2008: 279).

이러한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한 요소 중 건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Edward, 1973; Knapp, 1976; McCelland, 1982; 박은숙 외, 1997; 김미혜 외, 

2005). Peterson(1983)에 의하면 신체적 의미에서의 노인기란 “신체적 변화가 개인으

로 하여금 활동을 제한하고 운동과 참여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시기”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신체기능들이 저하되어 질병상태에 놓일 가능

성이 높아지며, 그와 함께 일상생활 동작능력도 약화되어 타인들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한다. 노화가 찾아오는 동시에 함께 수반되는 신체건강상의 장애

는 노인 자신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인들

의 신체적 건강문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좌우할 정도로 노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최혜경, 2000). 그러나 신체적 노화란 연령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개인의 

유전적 요소와 운동량, 식사,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 등에 영향을 받

아 개인들 간에도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신체적 노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

만, 노화의 속도나 신체적 쇠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홍석태, 

2007),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신체적 노화, 또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

요하다. 즉, 질병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예방대책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해 체중 조절,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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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김양이 ․이채우,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신체적 측면에서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측면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신체적 노후준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

하여 신체적 노후준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한국에서의 노후준비 실태와 결정요인 연구 

한국에서 노후준비 실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노후에 대한 준비의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희 외(2005)의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결과,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한 노인의 비율은 28.3%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소정(2009)이 전국 45~64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2.4%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1)에서도 65세 이상 인구 중 61%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준비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최

성재, 2009), 노후준비는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이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신영(2009)은 2004년 대구광역시 노

인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이용하여 도시거주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정도를 알아

보고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를 하였다는 노인의 비율

이 전체의 53.6%이며, 성별, 학력, 자녀유무, 월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만성질병유무 

등이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200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자료를 이

용하여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박창제(2008)에 따르면, 경제

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중 ․고령자의 비율은 25.6%이며, 남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 지역, 전반적 생활여건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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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

그렇다면 과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65세 미만 중 ․고령자의 노후준

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현재와 미래, 건강할 때와 아플 때의 서로 다른 기대효용들의 가중된 합을 경제

적 자원, 보험료, 장기요양비용이 제약 하에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기요양비용에 대비하여 현재의 소득을 보험이나 저축을 

통해 미래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강효진, 2006). 즉, 기대효용이론은 현재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미래의 잠재적 위험까지 모두 고려하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고 있

다. 기대효용이론을 전제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이므로, 각 개인이 추가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기요양비용에 대비한 민영보

험이나 저축을 하려는 동기는 약화될 수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재로 인해 개

인적 차원에서 미래의 잠재적 장기요양비용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려는 인센티브(예

를 들어, 신체적 노후준비정도)는 약화될 수 있다.

만약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 즉 현재의 행위결정함수에 미래의 잠

재적 위험이 고려된다는 전제가 비현실적이면,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

지여부가 65세 미만 중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른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경제학(Kahneman & Tversky, 1979; Kahneman, 2011; 강은숙 ․김
종석, 2011; 김진영 ․신용덕, 2011)은 기대효용이론과는 달리 인간이 항상 합리적 선택

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경제학에 접목하여 효율적 시장가설

(가격이 최상의 정보)을 흔들어 놓았다. 기대효용가설이 전제하는 확률적 기댓값보다 

각 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이고, 각 개인은 미래보다 현재에 보다 초점을 

두어 선택한다는 것을 전망이론은 보여 준다(확실성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기댓값이 더 작아도 만족한다. 또한 전망이론에 따르면, 각 개

인은 손실과 이익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이익보다는 손실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둔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시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보통 근시안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 위험

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만(즉 노후준비를 하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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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자각하게 되어서 노후준비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8)

이러한 상반된 가설들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 즉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

한 인지여부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지식이 행위자의 행동(예를 들면,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노후준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목한 연구

는 Yuan(2006)의 연구가 유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9)자료이고, 연구대상은 

3차 부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의 자격요건인 65세 미

만인 자들로 총 2,895명이다.

8) 이러한 가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험적 경향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나 국민연금 도입이후 관련된 민영보험의 매출은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대효용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즉,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시장에 

있어서 사회보험이 질병과 노후보장에 대한 상당한 영역을 잠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시장 

규모가 잠식되는 것과는 달리 총 시장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두 영역이 모두 확대되는 결

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서 선진국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규모가 경기변

동에 따라 동일하게 변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호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진수, 
2001).

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부가조사란 격년으로 수행되는 본 조사 사이 기간에 본 조사에서 이루어

지지 못한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는 중 ․고령자의 경제적, 사회 ․정서적, 신체적 노후

준비와 함께 노인일자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인식과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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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발 서비스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본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간단한 제도 설명 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10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자세한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신체적 노후준비 
① 체질과 건강을 고려하여 식생활을 하는 편이다

②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편이다

④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흡연은 가급적 피하는 편이다

⑤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편이다

⑥ 충분한 수면시간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⑦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필요시마다) 건강진단을 받는 편이다 

⑧ 만성질환을 조절하거나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⑨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 편이다

⑩ 평상시 나 스스로 나의 건강상태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표 1.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설문문항들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대표 변수들은 3차 부가조사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자료의 일부 변수도 활용하였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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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종류 변수 측정방법 분석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
인지 1, 비인지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신체적 노후준비 연속변수(1~10문항의 총합)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연령 연속변수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성별 남성 1, 여성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학력 대졸 이상 1, 고졸 이하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경제활동상태 취업 1, 비취업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소득 연속변수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부동산 부동산 자산 소유 1, 비소유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부채 부채 잔액 있음 1, 없음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상속 상속/증여 경험 있음 1, 없음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건강 연속변수(ADL 및 IADL10)의 총합)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표 2. 변수의 측정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을 살펴보고, 둘째,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주요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

며 자세한 내용은 <부표 1>에 수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이

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장상희 ․이상문(역), 2007),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55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귀

10) 일상생활활동,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 일상생활활동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Katz(1970)이 개

발한 지표를 대한노인병학회 노인기능평가연구회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K-ADL과 

Lawton과 Brody가 개발한 I-ADL을 대한노인병학회 노인기능평가연구회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

게 조정한 K-IADL척도이다. 각 척도는 옷 입기, 세수하기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된 일상생활활동

과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해 ‘혼자서 할 수 

있음(1점)’부터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음(3점)’으로 응답받고 있다(원장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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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방법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 사용하는 

회귀분석의 방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쓰이는 기본 모델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장상희 ․이상문(역), 2007). 이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학력, 경제활동여부, 소득, 부동산, 부채, 상속, 

건강변수를 이용하였다.

              
      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신체적 노후준비를, 독립변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를 이용하였으며,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들에게서 언급되었던 

연령, 성별, 학력, 경제활동여부, 소득, 부동산, 부채, 상속, 건강변수를 이용하였다. 이

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

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       
      

 

 

Ⅳ.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특징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3차 부가조사 참여자 중 65세 미

만인 연구대상은 총 2,895명이며, 이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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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상은 1746명(60.33%),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대상은 1148명(39.67%)이다. 대상

자의 연령대 중에는 60~64세가 40.52%로 가장 많았다. 여성은 1642명(61.92%)로 남

성의 1010명(38.08%)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772

명(61.21%)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활동은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대상

(57.10%)과 참가하지 않는 대상(42.90%)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평균소득은 약 

36,093천원이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집단(약 39,399천원)이 비인지

한 집단(약 31,066천원)보다 다소 높았다. 건강은 ADL과 IADL의 점수를 총합하여 

최소 17점에서 51점으로 점수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하

여 17점에 몰려있었고(2512명), 140명이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응답

하였다.

　구분 총 인지 비인지

전체 2,895 (100) 1,746 (100) 1,148 (100)

연령

(Age)

50세 미만* 125 (4.32) 90 (5.15) 35 (3.05)

50~54세 552 (19.07) 366 (20.96) 186 (16.2)

55~59세 1,045 (36.1) 637 (36.48) 408 (35.54)

60~64세 1,173 (40.52) 653 (37.4) 519 (45.21)

성별

(Sex)
남 1,010 (38.08) 611 (38.4) 399 (37.64)

여 1,642 (61.92) 980 (61.6) 661 (62.36)

학력

(Edu)

중졸 이하 1,772 (61.21) 988 (56.59) 783 (68.21)

고졸 870 (30.05) 570 (32.65) 300 (26.13)

대학 이상 253 (8.74) 188 (10.77) 65 (5.66)

경제활동

(Work)
경제활동 1,644 (57.1) 1,035 (59.69) 608 (53.15)

비 경제활동 1,235 (42.9) 699 (40.31) 536 (46.85)

소득(Income) 36,093.2 (34,652.63) 39,399.68 (39,891.94) 31,066.55 (23,855.11) 

부동산

(Estate)
유 1,400 (48.36) 510 (32.06) 308 (29.06)

무 1,495 (51.64) 1,081 (67.94) 752 (70.94)

부채

(Debt)
유 818 (30.84) 510 (32.06) 308 (29.06)

무 1,834 (69.16) 1,081 (67.94) 752 (70.94)

상속

(Inherit)
유 24 (0.9) 15 (0.94) 9 (0.85)

무 2,628 (99.1) 1,576 (99.06) 1,051 (99.15)

건강

(Health)
일상생활가능 2,512 (94.72) 1,518 (95.41) 993 (93.68)

일상생활불가능 140 (5.28) 73 (4.59) 67 (6.32)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천원, (%, S.E))

* 50세 미만에는 개인조사대상자의 배우자로서 개인조사대상이 되는 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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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로

지스틱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령, 성별, 학력, 경제활동, 소득, 부동산, 부채, 

상속, 건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

되어 있는 변수는 학력, 경제활동, 그리고, 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 잘 인

지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지식수준 변수들이 인구학적 변수 및 사회

경제적 변수들의 요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정광호, 2008; Alan & Alan, 

200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비취약계층인 고학력집단, 경제활동 집단, 고소득집

단일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정책지식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coefficient S.E.

연령(Age) -0.02 0.01

성별(Sex) -0.13 0.11

학력(Edu) 0.73*** 0.19

경제활동(Work) 0.28** 0.1

소득(Income) 0.15** 0.05

부동산(Estate) -0.09 0.11

부채(Debt) 0.10 0.11

상속(Inherit) -0.03 0.49

건강(Health) 0.02 0.02

상수 -0.67 0.94

Likelihood Ratio 63.68***

Score 62.23***

Wald 59.92***

-2 Log L 2940.59 

N 2895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 영향요인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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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에 따른 각 영역별 노후준비 평균을 살펴보면 <표 5>

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집단이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신체적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인지
T Value

평균 S.E. 평균 S.E.

3.32 0.15 3.22 0.19 -4.21***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 평균 및 표준오차

* p<.05, ** p<.01, *** p<.00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

관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체적 노후준비 영역을 종속변수로, 노인장기요양보

험 인지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제변수들로는 조사대상

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성별, 학력, 경제활동, 소득, 부동산, 부채, 상속, 건강

을 분석에서 고려하였다.

<표 6>에서 보이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서 말했던 것과 같이 기대효용이

론(expected utility theory)에서의 합리적 인간들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현재 

준비를 하고자 하나, 인간은 사실상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생활하

여 미래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미래의 잠재적 위험

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를 알게 됨으로서 미래의 본인들에게 일어날 잠재적 위험(노인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게 될 신체적 노후 등과 같은 가능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어 결

과적으로 신체적 노후준비를 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통제된 변수들 중에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여성에 비해 남성이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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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보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학력 정도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

관되어 있다. 셋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신체

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한 데이터의 특성상 50대가 대부분인

데 이들 중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은퇴를 이미 했거나, 은퇴를 잠

정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의 경우가 높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다고 추

측할 수 있다. 넷째, 소득과 부동산 자산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준비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신영, 2009; 

박창제, 2008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건강의 경

우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울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

체적인 건강이 안 좋을수록 신체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분
Model 1 Model 2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통제변수

연령(Age) 0.04 0.03 0.05 0.03

성별(Sex) 0.74* 0.33 0.73* 0.32

학력(Edu) 1.83*** 0.49 1.73*** 0.48

경제활동(Work) -1.29*** 0.28 -1.29*** 0.28

소득(Income) 1.00*** 0.14 1.00*** 0.14

부동산(Estate) 0.61† 0.32 0.60† 0.31

부채(Debt) -0.22 0.31 -0.25 0.31

상속(Inherit) 0.57 1.42 0.57 1.41

건강(Health) -0.17* 0.05 -0.17** 0.05

독립변수 노인장기요양(LTC) 　 　 0.68** 0.26

상수 23.16*** 2.68 22.54*** 2.66

F Value 14.12*** 13.5***

R-Square 0.0541 0.0573

Adj R-Sq 0.0503 0.0531

N 2895 2895

표 6. 신체적 노후준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 간의 관계

†<.1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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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변수를 포함한 본 회귀분석의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변수를 제거한 모델과의 설명력 차이에 대해

서 F 검증을 시행하였다(testing exclusion restrictions). 통계적 검증 결과, 두 모형의 

설명력 차이에 대한 F값(35.2)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노인장기

요양인지에 대한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 이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사회·경제 변화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적응대상이 미치는 영향의 

복잡성에서 적어도 정책적 공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접근하였다. 사회·경제 

변화는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변화에 대한 반응을 다양하게 한다. 또한 이

러한 다양한 반응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이를 예측한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정책 결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사회

보험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지와 반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상정했다. 첫째,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는 유의

미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미만의 중 ․고령자의 경우 전체 2,895명 중 약 60퍼센트

(1,746명)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둘째,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로는 학력, 경제활동, 그리고 소득을 들 수 있

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는 대학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노후준비가 절

실한 저학력층, 비경제활동계층,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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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이다. 이 분석결과는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사이에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보의 불평등(information equality)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따라서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지식의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주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교

육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김대환, 2008).

둘째, 중 ․고령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지식으로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 ․고령자의 노후준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정보 활용성과 정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보 접근성이 기

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책

홍보를 통해 정보 활용성과 수용성을 높여야만 한다.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전부터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인식

변화, 인지도 형성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메디컬투데이, 

2008).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홍보가 그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들도 대

부분 단순히 제도를 소개하거나 선심성 보장으로만 채워져 있어 비용을 들인 것에 비교

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 상, 노인을 대상으로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은 당장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젊은 

층이 대부분이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해서도 기초노령연금이나 공적연금과 같이 전 국민을 모두 수급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제도의 특성상 젊은 층과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제도의 수

급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 홍보를 아무리 효과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서비스 경험을 통한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

11) 일반적으로 홍보(PR: Public Relation)란, “특정 조직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공공기관, 언론, 기업 등 관련 공중이나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조

직의 활동을 알리며 그들의 의견을 듣는 모든 과정과 전략을 말한다(김찬동 ․김정욱, 2011). 이 

중에서도 정부에 의한 정책홍보(Public Relations in Government)란 정부의 정책과 그 의도하는 

바를 알림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활동이다(박주연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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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적 효과를 통한 정책 홍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시

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인 정책홍보 방법으로서는 매

스미디어를 활용하되,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한 제도 소개 홍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런 점에서 제도 존재의 사회적 타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회보험 제도 성립과 관련

된 게임이론(Game Theory; Morgensterm)은 중요한 제도 도입 및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무분별한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물량공세보다는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홍보의 임팩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홍보 외에도 타 재가노인서비스를 함께 

홍보하는 비교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65세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서비스로

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 보건소맞춤형방문건강관리, 

보건소치매조기검진/예방사업 등(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이 있으나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

고,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며, 체계적이지 않은 정책홍보로 인해 정확한 서비스 내용

을 모르기가 쉽다. 특히 가사간병서비스나 노인돌보미바우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수급자에게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범위의 보편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인식 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체 국민적 차원에서 노

인장기요양보험 및 유사제도의 다양한 소개를 통한 전체체제를 소개하고, 구제도와 신

제도의 차이와 각 제도 간 연계 등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인식과 지식의 충분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적 홍보를 정부기관 뿐 아니라 실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기관을 통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현재 감독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집행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서비스 제

공기관으로서 재가 및 이소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 주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보

다는 상하관계적 체제가 형성되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보다는 제도 정착이나 단

기 이익 등 각 개별주체의 입장에 따른 목표가 별도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공급주체 내에 있어서도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

가가 나타나고, 이러한 인식 현상은 제도 발전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주체 간 운영의 공백을 연계하고 전체적으로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Case management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도 긍정적 인지와 건전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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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 및 인식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은 제도 도입 초

기에 제도 인식을 높여 정책지식을 높인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아직도 수혜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이 만연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정치종속화하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 홍보적 태도가 오히려 제도에 대한 진

실한 모습도 바라보지 못하고, 상호 이기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형성하

는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무엇보다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핵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 도입 초기의 인식은 지속적인 제도에 대한 

혜택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올바른 

이해는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지

식에 관한 항목이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만을 묻고 있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는

지를 알 수 있는 정책지식 수준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단순한 

정책 인지 여부뿐만이 아니라 정책지식의 이해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지정

도를 서열적으로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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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기요양 

인지여부
1

신체적 

노후준비
0.07** 1

연령 -0.11*** 0.04 1

성별 0.01 -0.23*** 0.14*** 1

고졸 0.07*** 0.05† -0.16*** 0.13*** 1

대학이상 0.09*** 0.08 -0.05 0.16*** -0.2*** 1

경제활동 0.06*** -0.15*** -0.14*** 0.28*** -0.01 0.03 1

소득 0.11*** 0.15*** -0.18*** 0.08*** 0.12*** 0.23*** 0.13*** 1

부동산 -0.01 -0.06* 0.17*** 0.46*** 0.06** 0.08*** 0.22*** 0.02 1

부채 0.03 -0.1*** 0.048* 0.35*** 0.06** 0.08*** 0.21*** 0.03 0.39*** 1

상속 0 0.02 -0.05** 0.04* 0.02 0 0.02 0.06** 0.08*** 0.01 1

건강 0 -0.04 0.07*** 0.05* -0.02 -0.02 -0.13*** -0.08*** -0.02 -0.01 0 1

부표 1. 상관관계분석

†<.1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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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Old Life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Kwon, Hyeok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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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wareness of middle-aged Koreans under 65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char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is 

study utilize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co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This study ha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n information equality. Although policy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edness for old-age, the primary beneficiaries for social welfar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ith a low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are less likely 

to know the exist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policy knowledge for policy target population.

Keywords: Long Term Care Insuranc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Physical Preparation, Policy Knowledge


